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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업무에 적응할 준비가 되었는가?

제라드 스파타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업 부사장 (Jared Spataro, Corporate Vice President for Microsoft 365)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의 업무는 하이브리드 업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으로 모든 조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라는 기존 규범에 의존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업무를 위한 새로운 운영 모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제 직원들의 기대치는 영원히 바뀌었다.  관리자의 80% 이상이 팬데믹 이후 더 유연한 재택근무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직원의 70% 이상은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해 리더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해 극도의 유연성을 수용해야 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고객들은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며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역량을 부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들은 동기식 및 비동기식 협업을 모두 허용하는 솔루션을 통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조직 전반에 걸친’ 변화이며, IT에서 HR, 운영, 마케팅 및 제조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체의 리더가 함께 모여 업무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해 배우는 학습자로서, 우리는 업무의 진화를 따라 배운 것을 실험하고 공유해 왔다. 오늘 나는 유연한 업무 환경을 통해 전 세계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물리적 공간을 재해석하는 것이며, 셋째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다. 

각각의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자.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책 만들기

현재의 선택은 향후 몇 년 동안 조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과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정은 문화를 형성하는 방법에서부터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방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미래 혁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많은 조직들이 유연한 업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위터(Twitter)는 직원들이 ‘영원히’ 원격으로 일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드롭박스(Dropbox)는 집중적인 업무를 위한 사무실 공간을 없애고 물리적 공간을 회의와 협업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포티파이(Spotify)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원격으로 일하는 직원을 위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수준의 급여로 인재를 유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이제 최대 50%의 시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극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즉, 누가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가? 누가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며, 몇 시간 동안 근무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집중적인 업무를 할 때 어디에서 할 것인가? 협업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그리고 자연재해, 지정학적 사건, 글로벌 보건 위기와 같은 지속적인 혼란이 뉴노멀의 일부인 세상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새롭고 유연한 정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결정하고 이를 체계화하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험할 때 직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물리적 공간을 재해석하다

극도의 유연성을 위한 정책을 결정했다면, 이를 활용하여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협업, 연결 및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공간은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함께 모여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직접 만나는 행사를 통해 에너지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앞으로 사무실 공간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고 모든 팀과 특정 역할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image: Image of an office space showing digital collaboration using Surface Hub and Digital Whiteboard from Microsoft Teams ]

목적에 맞는 설계

[bookmark: _Hlk78200173]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소셜 그래프에서부터 직원 트래픽 패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팀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일이 비교적 드문 영업 팀은 호텔 모델을 활용하여 하루 또는 몇 시간 동안 워크스테이션을 예약할 수 있는 반면, 엔지니어링 팀은 전용 협업 공간과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원격 근무자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는 오프사이트(offsite: 멀리 떨어진 곳) 코워킹 허브를 탐색하고 있다. 업무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하는 모든 공간을 유연하게 구축하고 있다. 

물리적인 것을 디지털과 연결하다 

실제 경험과 원격 경험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모두가 사무실에 있다면, 함께 일하는 일은 매우 간단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모두가 집에 있을 때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알아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상으로 합류하는 것과 같은 어중간한 상황은 어떨까. 이러한 상황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bookmark: _Hlk78200216]오늘날의 최첨단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룸(Microsoft Teams Room)에는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고품질 오디오 및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다. 회의실 카메라는 고화질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고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프레임으로 보여주거나 현재 발언자를 따라가며 보여줄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지능형 스피커는 회의실에서 말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으며, 개별 이름과 프로필이 회의 스크립트에 표시된다. 또한 실시간 자막, 실시간 표기, 손 들기, 리액션 및 채팅과 같은 기능은 사람들이 회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자를 방해하지 않거나 비언어적으로 차임벨을 울릴 기회를 제공한다. 회의실과 가정 모두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디지털 화이트보드는 협업과 공동 창작을 촉진한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서피스 허브(Surface Hub)나 자신의 휴대폰 또는 노트북에서 직접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원격 참가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유 디지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능형 캡쳐(Intelligent Capture) 카메라는 아날로그 화이트보드 이미지와 텍스트를 캡처하고, 초점을 맞추고, 크기를 조정하고, 향상할 수 있으므로 원격 참석자는 누군가가 화이트보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시간으로 브레인스토밍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image: Image showing people collaborating digitally and in-person with Breakout rooms from Microsoft Teams ]

[bookmark: _Hlk78200651]이 모든 기능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는 회의가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 있게 해 주는 몰입형 경험이 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 기대한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는 회의실 레이아웃의 변경; 여러 화면 추가를 통해 참가자, 채팅, 화이트보드, 콘텐츠 및 메모의 동적 보기 생성; 그리고 원격 참가자가 회의 흐름을 추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의실 내 기술 향상 등이 포함된다. 

[image: 텍스트, 실내, 컴퓨터, 디스플레이이(가) 표시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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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crosoft.com/en-us/videoplayer/embed/RWD4FE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에 투자할 것

[bookmark: _Hlk78200711]물리적 공간과 함께 극도의 유연성을 위한 계획에는 팀워크를 지원하고 직원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직원 경험을 만드는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해야 했을 때,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주로 사용된 도구는 화상 회의였다. 불과 몇 달 만에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55% 더 많은 디지털 회의에 참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화상 회의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화상 회의는 항상 중요하지만, 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하이브리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인프라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는 모임, 채팅, 통화 및 협업이 통합된 단일 장소에 오피스(Office) 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를 결합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 근로자와 일선 근로자 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동기식 및 비동기식 업무를 자연스럽게 혼합한다. 이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앱으로서, 조직 전체의 업무 흐름을 지원하는 조직 계층을 제공한다. 

[image: GIF showing Breakout rooms in Microsoft Teams and Digital Whiteboards in action. ]

[bookmark: _Hlk78200729][bookmark: _Hlk78200746][bookmark: _Hlk78200762]지난 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에 100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 모든 기능은 극도의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구축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그러나 새롭게 부상하는 분산 업무의 패턴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비바(Microsoft Viva)는 하이브리드 업무를 위해 설계된 최초의 통합 직원 경험 플랫폼이다. 팀즈와 비바는 함께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현실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한다. 

업무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팬데믹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은 새로운 운영 모델, 즉 극도의 유연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전히 배울 것이 많겠지만, 모든 조직에는 새로운 정책, 재구성된 물리적 공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기술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많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연결을 지원하고, 사람들이 매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미래를 만들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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